
- 부산 제조업 혁신의 중심, 부산 AX랩 본격 운영 돌입

- AX클리닉·AX포럼 운영… GPU 인프라 지원으로 현장 중심 AI 확산 기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김태열, 이하 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부산 AX랩 개소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개소를 통해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 AX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

윤규)이 추진하는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제조업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진흥원 5층(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에 위치한 AX랩은 전

시, 회의, 개발, 휴게공간 등을 갖춘 287㎡ 규모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
곳은 지역 제조기업과 AI 솔루션 개발자들이 만나 기술 자문과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 플랫폼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X클리닉’과 ‘AX포럼’이 운영된다. △AX클리닉은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공급기업이 제조

공장에 적합한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X포럼은 수요기

업, 공급기업, 스타트업이 최신 AI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매칭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기 교류의 장이다.

 개소식과 함께 진행된 제1회 AX포럼에서는 지역 제조업의 AI솔루션 도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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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보산업진흥원, AI 제조 혁신거점‘AX랩’오픈

례와 기계부품 분야에 특화된 AI 활용 방안이 공유됐다. 진흥원은 향후 부산 

AX포럼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성능 GPU 기반 AI 인프라도 구축하여, 지역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인프라는 부산 AX랩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한국표준협회 부산

지역본부, 부산벤처기업협회, 지멘스 등 주요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흥원과 함께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

어갔다.

한편, 같은날 오전에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이  

공공시설 및 서비스 AI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

약을 통해 △AI·AX 기반 공동프로젝트 발굴, △글로벌 디지털 인재 양성, △혁

신 기술 기반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부산 AX랩의 개소는 지역 제조업체가 AI 기
술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AX랩을 통

해 제조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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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부산 AX LAB 개소식’현장사진

(사진설명) 왼쪽부터 한국표준협회 남임수 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은철 본부장, 부산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정진근 과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김태열 원장, 부산벤처기업협회 정현돈 회장이 부산 AX랩 개소식   

     테이프 커팅 모습

(사진설명) 왼쪽부터 한국표준협회 남임수 본부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김태열 원장, 부산벤처기업협회 정현돈   

      회장, 부산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정진근 과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은철 본부장


